
초대의 글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충격으로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신고가 1500 건이 넘고 사망자는 239명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영유아와 임산부여서 가족의 달 5월을 더 큰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보여주듯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 없이 누적된 결과로 초래된 인재(人災)이며, 생활용품 화학물질에 

의한 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형 참사입니다.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 것

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은 2011년 학계와 정부의 공식적 조사로 입증되어 강제

수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했던 책임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 학계, 정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점은 그 

과정에서 강제수거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간 60만개씩 팔린 관련 제품들이 

초래한 피해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준 가장 귀중한 교훈의 하나야말로 우리 안방에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로부터 기업 윤리, 그리고 학계의 반성을 요구하고 감시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와 계기를

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한 가습기 

살균제 집담회에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및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집담회 준비위원회

   

    



�1부� � 유례없는� 생활참사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2부� � 특별한� 위험사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한국� 사회

진행 : 이태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14:00~14:10 개회사 김   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14:10~14:20 인사말 이우일(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14:20~14:40 발표 �1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시작과 확산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14:40~15:00 발표 �2 | 가습기 살균제와 생활용품 화학물질의 독성 김성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00~15:20 발표 �3 |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 어떻게 할까 최경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20~15:30                               휴식(다과와 음료)

                                      진행 : 유명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30~16:30 지정토론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우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16:30~17:00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종합토론

※자료집 배포를 위해 이메일(gsph@snu.ac.kr) 또는 전화(02-880-2741)로 사전등록을 해주십시오.

※등록은 무료입니다.

보건대학원� 집담회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의� 위기
일  시   2016년 6월 2일(목) 14:00 ~ 17:00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 61동 320호


